
해외 시찰을 다녀와 표절보고

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은

평구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

산되고 있다. SBS를 비롯해 세계

일보와 시민일보도 은평시민신

문이 앞서 보도한 은평구의회의 

보고서 표절을 주요 뉴스로 보도

했다. 주민들은 페이스북 등 SNS

를 통해 은평구의회에 대한 비판 

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서울시에 

주민감사를 청구해 이같은 일이 

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가

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.  

SBS 8시뉴스, 

은평구의회 보고서 표절 보도

SBS는 3월 23일 저녁 8시뉴스

와 24일 아침뉴스를 통해 은평구

의회의 해외 보고서 표절 사건을 

비중있게 보도하였다. SBS는 은

평시민시민이 앞서 보도한 바와 

같이 2013년 안동시의 태국 해외 

연수 보고서와 이번 은평구의회 

보고서를 대조해가며 시민을 구

민으로 바꾼 것 말고는 그대로 베

껴왔다 등 표절 사실을 지적했다.     

특히 전체 연수 후기를 작성해 

준 의원이 없어 인터넷에서 보고 

자신이 느낀 것과 비슷하게 표현

된 부분을 가져왔다는 담당 공무

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“황당하

다”는 지적에 덧붙여 “기본적으

로 의원들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

하지 않고, 또 공무원이 작성한 

것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

상황이다보니 이런 황당한 상황

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”라고 

비판했다.

세계일보도 3월 24일 ‘혈세 외

평구 당협위원장은 “해외 시찰 목적에 

맞지도 않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

서마저 표절이라니 주민으로서 부끄

럽기 짝이 없다”고 지적했다.

박종원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은 

“해외 시찰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

던 심사위원 5명중 구의원이 3명이나 

된다. 자신들이 여행 다녀오는 것을 자

신들이 심사하는 것은 문제다”라고 꼬

집었다.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

    <2면에 이어>

은평구의회 보고서 표절에 비판 여론 확산 

은평구의회는 묵묵부답, 주민들은 감사청구 움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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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해외 시찰 경비 반납하라’

진보정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

돈보다 생명!

행복하려면 녹색당
안전하려면 녹색당



마을 재발견 프로젝트

안전, 안심, 안녕,
 골목길 만들기



고리원전 1호기

신월성2기월성4기

신고리4기 고리4기

영광6기

신울진2기 울진6기

우리나라 핵발전소 지도(2010년)




